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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12.17.(수) 11:00
< 12.18.(목) 조간 >

배포 2025. 12. 17.(수) 

핵심광물 주요 소비국이자 
유사입장국인 한-일, 핵심광물 공급망 

공조 강화
- 산업통상부, 일본 경산성과 ‘제2차 한-일 광물자원협력대화’ 개최 -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이 생산국-

소비국 간 지속가능한 공급망 안정화 협력에 속도를 낸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12.1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일본 경산성과 함께 ‘제

2차 한-일 광물자원협력대화’를 개최하였다.

  한국과 일본은 반도체, 배터리, 소재·부품 등 첨단 제조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유사한 산업구조를 보유하고 있으며, 핵심광물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대표적인 핵심광물 소비국이다. 최근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핵심광물 

공급망이 블록화되고 생산국간 협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소비국 입장을 대변할 

국제 공조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양국은 한‧일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금년 2월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를 주요 협력 과제로 설정하고 ‘제1차 한-일 광물자원협력대화’를 개최하였다. 

당시 양국은 △핵심광물 공동 구매 △비축 협력 등 포괄적 협력방안을 논의하였고 

대화 정례화에 합의하였다. 이후에도 다자회의 계기 한일 양자면담을 이어오며 

주요국의 정책 불확실성 등에 공동 대응해 왔다. 이번 제2차 회의는 지난 1년간의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협력을 한층 심화하기 위한 후속 논의의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최근의 낮은 구리 TC/RC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G7 및 광물자원안보파트너십(MSP) 등 다자 협의체 내 공조 강화 

△제3국 내 핵심광물 공동개발·생산 협력 강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일본을 비롯한 유사입장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핵심광물 

공급망을 더욱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글로벌 핵심광물 시장에서 생산국과 

소비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을 지속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 2 -

담당 부서
자원산업정책국 책임자 팀  장 정민규(044-203-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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